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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기상청, 여름철 대비 
방재 관계기관 기상재해 대응능력 지원

-  방재업무 담당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

 수도권기상청(청장 신동현)은 6월 8일(목) 서울·인천·경기도 지자체와 

교육·물관리 기관 등 방재업무 담당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기상 

대응을 위한 교육과정「모두의 날씨」를 운영한다.

 최근 들어 폭염, 집중호우, 가뭄, 태풍 등 여름철 극한의 위험기상이 점차 

강해지고 빈번해지는 가운데 방재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방재업무 수행과 

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위험기상 대응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마련되었다. 

 이번 과정은 방재대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상청의

‘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’과‘기상레이더·위성영상 이해와 활용’등 

교육과 실습 사례로 구성되어 실무자의 현장 대응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

목적으로 진행된다. 

 신동현 수도권기상청장은“위험기상 감시와 기상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

수도권의 방재 관련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, 올 여름철도 2,600만 

수도권 시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 한편, 기상청은 6월 15일부터 서울·인천·경기도 지역에 호우 긴급재난

문자 발송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. 지난해 8월 8~9일 수도권 집중호우와 

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호우로 인한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

긴급재난문자로 전파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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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1] 2023년 위험기상 대응 실무과정 「모두의 날씨」


